
활등과 활줄이라는 소제목을 대하니 생

각나는 도반이 있다. 선방을 오래 다닌 훌

륭한 스님인데 요즈음 전북 임실 어느 산

골짜기 조그만 절에 묻혀 살고 있다. 경이

나 어록을 보는 그 스님의 안목은 대단해,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그를 따라갈

사람이없다고해도지나친말이아니다. 

그러한데도 강원에서 배우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쉬워 초심자들이 배우는 강원 과정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 나이 그 법랍에

선원장 소임을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터인

데, 모르는 부분을 솔직하게인정하

고 늦은 나이에 하고 싶은 공부를

시작한 그 도반은 나한테는 어떤

선지식보다도 더 훌륭한 스승의 모

습으로다가온다. 

지난 해 그 스님이 내게 이런 말

을한적이있다. 

“<선가귀감>에서‘선은 활줄이고 교는

활등’이라고 한 말의 뜻을 몰라서 오랫동

안 궁금했지. 활등은 구부러졌고 활줄은 곧

은 것이라고 하여, 여기에 어떤 깊은 의미

가 있는 줄 알았지 뭔가. 나중에 알고 보니

활등은 휘어 있으니까‘천천히 돌아가는

길’이고, 활줄은 일자로 곧으니까‘곧장 질

러가는길’이라는뜻이더라고. 이렇게쉬운

내용인데도모르고다른깊은뜻이있는줄

알았지 뭐야. 사람이 잘 모르면 참 어리석

네. 활등과활줄이화두인줄알았네그려.”

도반 스님의 이야기처럼 부처님의 마음

에 초점을 맞추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

를 바로 찾으려는 것이 활줄에 비유된 선

(禪)이고, 팔만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의 가

르침을 통하여 시간이 걸리지만 차근차근

부처님의 세상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활

등에 비유된 교(敎)이다. 선은 공부의 지름

길이요 교는 차근차근 돌아가는 길이다.

선과 교를 활줄과 활등에 비유한 <선가귀

감> 10장의내용은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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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처님께서는 활등처럼 말씀하시

고조사스님들은활줄같이말씀하신다. 이

말의 뜻은 부처님이 말씀하신‘걸림 없는

법’이 바야흐로 한맛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이 한맛의 자취마저 떨쳐야 조

사스님들이보인한마음이드러난다. 그러

므로“뜰 앞의잣나무”라는 말은용궁에있

는대장경에도없다고말하는것이다.

여기서‘활등’은‘구부러졌다’이고, ‘활

줄’은‘곧다’라는 뜻이다. 부처님이 팔만

대장경에서 구부러진 활등처럼 말씀하셨

다는 것은 좀 돌아가더라도 부처님의 마음

을 알 수 있게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했다

는 것이다. 조사스님들이 선어록에서 활줄

처럼 말씀하셨다는 것은 곁가지는 모두 거

두절미하고 곧장 바로 부처님의 세상인 깨

달음에들어가게했다는것이다. 

교(敎)를 통해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그

것이 곧 깨달음이다. 선(禪)에서 깨달음에

들어가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알면 깨달음이고 깨달음

을 성취하면 부처님의 마음이니 모두가 한

맛이다. 그러므로 선이든 교이든 서로가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 이를‘걸림 없는

법’이라고한다. 

그렇다고 여기에서 공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걸림없는법’이라고하여여기에

집착하면 이 또한 망상이 된다. 선과 교가

걸림이 없으므로 한맛이 되나 이 자취마저

떨쳐 내어야 조사스님들이 보인 한마음이

드러난다. <선가귀감> 9장에서 모든 법이

부정되어 끝내 비어 있는 자리를‘필경공

(畢竟空)’이라고 한다. 이 필경공이야말로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자

최종 목적지로서 실상을 드러내는 경지이

다. 한법도집착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중국 선종의 초조 달마 스님은 중국에

와서 불교의 대혁신을 일으켰다. 경전이나

글이 다 소용없다 하여 불립문자(不立文

字)를 주장하였고 계율, 염불, 다라니 모든

것을 다 부정하였다. 달마 스님은 오로지

“마음을 살피는 한 가지 일에 모든 수행이

들어있다[觀心一法 總攝諸行]”라고 하고,

또“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서 그 성품을 보면 부처님이 된다

[直指人心見性成佛]”고하였다. 

달마 스님의 이런 법은 혜가 스

님에게 전해지고 육조 혜능 스님

때에 활짝 꽃이 펴 그 문하에서

수많은성인들이나왔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투어 침체된 묵은 불

교를 버리고 이 법을 배우고자 했다. 그래

서 묻기를“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라고하였다. 

어떤 스님이 조주(778~897)에게“달마

스님이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묻

자, 조주 스님께서는“뜰 앞의 잣나무”라고

했다. 서산 스님은 이 대답이야말로 법에

집착하려는 마음을 깨부수는, 파격적인 선

(禪)의 근본 뜻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답은

용궁에 있는 팔만대장경 어디에도 나와 있

지않은것이라고하면서게송으로말한다.

魚行水濁鳥飛毛落

고요한 연못에 고기가 노니 깨끗한 물이

흐려지고

푸르른 하늘에 새들이 나니 가벼운 깃털

이흩날리네. 

■원순스님(송광사인월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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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h4372@hanmail.net)

말과 행동

어려운 말부터 꺼낼까요? 초기불교 교단시절에 계율로 제정된

‘괴색법(壞色法)’전통때문입니다. ‘괴색’은말그대로검은색에

가까운짙은‘땅색’입니다. 비구스님들의계율을적은<사분율>

에서는“비구가새옷을얻으면, 청ㆍ황ㆍ적ㆍ백ㆍ흑등5가지원

색을 피해 청색과 흑색을 섞어 염색해 입어야 한다”고 적혀있지

요. 서로다른원색으로인한승단내위화감을경계하기위해서였

지요. 푸른색과검은색을혼합하면, 짙은땅색이되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스님들은 이런 색을 만들어 입기 힘들어, 아

예숯을갈아물들여회색옷을입었습니다. 사실괴색을위한염

색재료인먹이나숯을주변에서구하기쉬웠기때문이었습니다. 

회색에 담긴 뜻도 알아봐야겠지요? 회색은 보통 색채학에서

우울이나 무기력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하지만 승복에서 회

색의 의미는 다릅니다. ‘겸손’과‘점잖음’을 상징하거든요. 또

회색은 중성색으로 어떤 색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색이 갖

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배경색이 됩니다. 원색의 화

려함을 피하면서 차분하고 겸손한 수행자의 품위를 그대로 읽

을수있지요.                             김철우기자 in-gan@buddhapia.com

스님 옷은 왜 회색일까?

<12> 활등과 활줄

선∙교 걸림이 없어 한맛이나

자취마저 떨쳐 내야 한마음

중생들을 발생의 차이가 아니라 무지의

유형에 따라 분류한 혜능이, 사상(四相)이

라고 교과서에 나온 대로, 원어에 의존해서

해석했을 리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설명은 파격적이다. 그는 콘즈처럼 사상을

‘존재’, ‘자아’, ‘시간’등의 추상적 철학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 다만, 주변의

‘실제 삶’에서 보이는 중생 군상들의 수많

은 아집과 고집들을, 그‘아상’의 양상들을

쪽집게처럼 집어나간다. 듣는 사람은“이

거, 내 얘기 아냐”하고, 찬물을 맞은 듯, 잠

이 확 달아난다. 혜능의 목소리를 직접 듣

는호사를누리기로한다. 

원문번역

衆生佛性本無有�, 緣有四相, �入無餘

涅槃. 有四相卽是衆生, 無四相卽是佛. 迷卽

佛是衆生, 悟卽衆生是佛. 

迷人恃有財寶學問族姓, 輕慢一切人, 名

我相. 雖�仁義�智信, 而意高自負, ��普

敬, 言我解�仁義禮智信, �合敬爾, 名人

相. 好事歸已, 惡事施人, 名衆生相. 對境取

捨分別, 名壽者相. 是謂凡夫四相. 

修�人亦有四相. 心有能所, 輕慢衆生, 名

我相. 自恃持戒, 輕破戒者, 名人相. 厭三塗

苦, 願生諸天, 是衆生相. 心愛長年而動修福

業, 諸執�忘, 是壽者相. 有四相卽是衆生,

無四相卽是佛.

“중생들에게 있어 불성은 다르지 않다(*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다만 사상(四相)

이 있어, 그래서 무여열반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사상이 있으면 즉 중생이고, 사상

이 없으면 즉 부처이다. (어둠을) 헤매면 부

처가 중생이 되고, (진실을) 깨달으면 중생

은 부처이다(*중생과 부처의 종자는 따로

있지않다. 모든사람은평등하다!). 

그런데 (이 진실을 모르고 어둠 속을) 헤

매는 (어리석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헤맴’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1) 재산을

자랑하고, 학식을 뻐기고, 가문의 영광에

기대, 주변 사람들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하는 행태를 이름 하여‘아상(我相)’이라고

한다. 2) 인의예지신, 즉 유교 사회가 덕목

으로 치는 행동 몇 가지를 따라하는 걸 대

단하게 여겨, 주변 생명에는 고개 숙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요컨대 내가“유교

의 최고 덕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노라”면서‘사람에 대한 예의’를 합당하

게 표하지 않는 행태를‘인상(人相)’이라고

한다. 이 뿐인가, 3) 좋은 일은 자기가 챙기

고, 나쁜 일은 남에게 떠맡기는 이런 인간

들을, ‘중생상(衆生相)’에 빠졌다고 하며,

4) (저대로 완전하게 흘러가는) 세상을, 자

기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호오를 매기는 이

‘대략 난감한(?)’버릇을‘수자상(壽者相)

이라고 한다. 이 넷은 범부 중생들이 늘 빠

지는, 그리고빠져있는함정이다. 

“이 마음의 폐단을 고쳐, 윤회의 고리를

끊겠다고발심한수행자들에게도그러나또

다른 사상(四相)이 똬리 틀고 있다. 1) 자기

밖과 자기 안을 한사코 갈라, (수행을 안 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 이것을 아상(我相)이

라고하고, 2) 내행동이곧법이고, 표준이라

는 오만에 계율을 부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을 인상(人相)이라고 한다. 3) 이 세

상의 고통과 윤회가 지긋지긋해서 저기 신

선들이 사는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욕

심, 그것을‘중생상(衆生相)’이라한다. 이와

달리, 4) 이 사바를 떠나기 싫어, 복될 일을

부지런히 닦고, 그게 집착인 줄 모르는 것,

그것을‘수자상(壽者相)’이라고한다. 

“(기억하라. 범부나 수행자나 이런 사상

을 갖고 있는 한 열반, 그 종국적 자유와 평

화에 이를 수 없다.) 요컨대 사상이 있으면

중생, 그게없으면부처이다.”

부연설명

직역으로 시작했다가, 성에 안차 아예 의

역에다 화장까지 해 보았다. 이런 파격에

눈살을 찌푸리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글이란 메시지라는 것이 내 지론이

다. 그 호소력이 기준이므로, 나는 애매함

을, 또는반쯤의번역을극도로싫어한다. 

사상에 두 세트가 있다고 했다. 범부들의

그것과 수행자들의 그것, 모두를 걷어내도

록 수행하자! 너무나 리얼한 충고인데, 각

자 깊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한다. 요점을

다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범부들의사상(四相)

1) 아상: “재산이나 학식, 가문을 믿고 다

른 사람들을 깔보는 것.”*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들 위세를 얻기 위해, 그 인정

을 위한 가열한 투쟁이 우리네 삶의 질펀한

일상이다. “억울하면 출세하라.”불교는 이

근원을, 니체의 말을 빌리면 권력의지를 뿌

리 뽑고자 한다. 돈교는“네 자기 속에 그것

은 없다. 그리고 너는 그것 없이 완전하다”

고 조용히 말한다. “더 뭘 할 것은 없고, 그

저이마음을쉬고, 바라보기만하면된다.”

2) 인상: “인의예지신(仁義�智信)을 실

천하지만, 그 행실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대체로, 도덕가나종교가, 설교자들에

게 이런 유형이 많다. 범부들이 모두 부처

들이라, 누구나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자기가 배운 도덕을 앞세우고, 설

교로 들이대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

들이 있다. 제발‘가르치려고’하지 마라.

이 상습적 태도가 자기나 남에게 실은 가장

나쁜 독이기 쉽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깊이,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한다. 니체의 말을 다

시 빌리면‘대지를 경멸하는’자들이 번성

하도록해서는안된다.

3) 중생상: “좋은 일은 자신이 가지려 하

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

우리 모두 과실과 열매는 즐기되, 거기 수

반되는 노력이나 희생은 회피하고자 한다.

그 습성을 뿌리 뽑거나, 최소한 유보하는

노력을 조금씩이라도 하자. 그래야 뭔가가

조금씩바뀌기시작한다. 

4) 수자상: “한 상황을 대면할 때, 그것을

자기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 취사(取捨)하

고 분별(分別)하는 것.”*사상(四相)의 근본

뿌리가 이것이다. 인간 내부의 무의식적,

자동 발휘적 습성으로 이 활동이 불타듯 치

열해질수록 마음의 안정은 흔들리고, 사회

의건강도훼손된다. 

- 수행인의사상

위의 범부들의 사상을 뿌리 뽑더라도 일

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행하는 사람들에

게도또다른유형의사상이존재한다. 

1) 아상: 수행에도 불구하고“마음에 아

직 나와 남의 구분이 있는 사람. 나는 수행

자니 높고, 너는 한심한 중생이라고 내리까

는 고약한 버릇”*수행자로서의 자부심이

너무 강해 불교의 근본을 망각한 위태로운

유형이다. 나는 수행자들의 수준을 이 병통

여부로판단하는버릇이있다. 

2) 인상: “규율은내속에있다면서, 파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내가 곧 부처’라는 말

에취해, 술을마시고, 색을범하는등행동거

지를 함부로 하는 유형을 가리킨다. 특히 돈

교의수행자들이빠지기쉬운함정이다. 

3) 중생상: “지옥, 아귀, 축생 등 천하고

고통스런 세계는 싫고, 오직 즐거운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고해의 땅을

벗어나고 싶은 열망이 누군들 없으랴. 그러

나 그럼에도 이 땅에 우리는 사람들과 더불

어 살고 있고, 살아야 한다. 혜능은 말한다.

“저 너머의 세상은 없다. 네가 발 디디고 선

곳, 그곳이전부이다.”

4) 수자상: “오래 살기를 바라, 복업을 닦

는 사람들로서 아직 집착이 그대로 남아 있

는 유형.”*앞의 유형과는 달리, 이 땅에 아

주 눌러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역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은가 보다.

수행자는 오고 감에 걸림이 없어야 하고,

머물고 떠남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

다. “있으니 있고, 문득 없으니 없다”의 무

심(無心) 공부를더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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